
THE TOWN NEWS 43April 8, 2019   Vol. 1258스포츠

11일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가 11

일 개막한다. 그런데 이 대회에는 특별한 우승 세리머니

가 있다. 전년도 대회 우승자로부터 그린 재킷을 건네받

는 의식이 그것이다. 두 팔을 벌린 뒤 오른팔과 왼팔을 

차례로 초록색 재킷 안에 넣는 장면은 마스터스를 상징

하는 포즈로 전 세계 모든 남자 골퍼‘꿈’이다. 

3일‘스포티비뉴스’에 따르면 그린 재킷 착용은 초대 

대회부터 시작됐다.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 제안이 시

발점이 됐다. 갤러리가 우승자를 조금 더 쉽게 식별하게

끔 골퍼에게 그린 재킷을 입어줄 것을 권유했는데 이게 

80년 넘게 이어졌다. 

마스터스 챔피언은 재킷을 물려받는 세리머니를 만끽

한 뒤 1년간 옷을 간직한다. 깔끔한 보관은 필수다. 다음 

해 우승자에게 재킷을 온전히 건네야 한다. 재킷 관리를 

총괄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은 그래서 우승자에

게 특별 지침을 당부한다. 식당과 영화관 등 사람이 몰

손흥민이 토트넘 새 경기장에서 역사를 만들었다. 

토트넘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 있는 토트넘의 새 구

장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-19시즌 잉글랜드 

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2-0으

로 이겼다. 이날 새 구장에서 승점 3점을 챙긴 토트넘은 

아스널을 넘고 리그 3위를 탈환했다.

역사는 후반전에 손흥민에 의해 만들어졌다. 손흥민

은 후반 10분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과감한 슈팅으로 

골퍼라면 누구나 꿈꾸는 ‘그린 재킷’

손흥민, 토트넘 새 구장 첫 골

리는 장소엔 가급적 착용하지 말라는 식이다. 그러나 말 

그대로 지침일 뿐이다. 의무가 아니라서 이와 관련된 재

밌는 에피소드가 많다. 

지난해 마스터스 우승자는 패트릭 리드(미국)였다. 리

팰리스 골망을 흔들었다. 리그 12호골이자 시즌 17호골

이었다. 그리고 새로 개장한 경기장에서 첫 번째 골이었

다. 이 골로 손흥민의 이름은 구장의 역사의 첫 장에 남

게 됐다. 

경기 후 손흥민은“환상적인 경기장에서 골을 넣어 행

복하다.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”이라며 기뻐했

다.

현지 언론‘이브닝 스탠다드’는“손흥민이 토트넘 홋

스퍼 스타디움에서 프리미어리그 1호골을 터뜨린 주

인공이 됐다.”며“손흥민이 역사책을 직접 썼다.”고 전

했다.

또 토트넘은 이날 승리 직후 공식 SNS에 손흥민의 인

터뷰를 실으며‘역사를 만드는 자’라는 칭호를 붙이며 

기념비적인 승리를 이끈 손흥민의 공로를 인정했다.

토트넘은 2014년, 홈구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의 노화

로 인근에 새로운 홈 경기장 건설에 들어갔다. 그리고 

2017-2018 시즌부터 영국 축구 성지 웸블리를 빌려 홈

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.

드는 남달랐다. 그린 재킷을 입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

나타나 화제를 모았다. 패스트푸드 음식점인 칙필레이

가 트위터에 그린 재킷을 입고 방문한 리드를 사진 찍

어 올렸다.(사진)“우리 가게에 오늘(지난해 4월 14일) 누

가 왔는지 아는가. 2018년 마스터스 우승자와 그의 아

름다운 아내가 왔다. 그린 재킷도 함께 방문했다.”는 코

멘트를 곁들여 눈길을 끌었다. 당시 리드는 카메라를 향

해 능청스러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. 

2010년 우승자 필 미컬슨(미국)은 도넛 가게에 초록색 

재킷을 걸치고 나타나 주목 받았다. 2014년 우승자 버

바 왓슨(미국)은 우승 직후 와플 가게에 들렀지만 가게 

직원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그린 재킷을 황급히 벗고 촬

영에 응했다.

CNN 소속 한 골프 전문 기자는“그들을 이해한다. 나

라면 1년 동안 하루종일 그린 재킷을 입고 돌아다녔을 

것”이라며 해프닝 사례를 유쾌하게 바라봤다.

숨은그림찾기 정답

◎ 숨은그림찾기 문제는 P30에 있습니다.


